
임단협에 집중합시다!
- 과도한 타령 그만하고, 노조 요구에 대한 일괄안 제시해야

최근 두 번째 노사저널(제2026 – 05호)이 나왔다. 회사는 적정인력 문제를 산보위에서 다

룰 사안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과도한 요구라고 몰아가고 있다. 노조

가 요구한 것은, 적정인력 산정과 계획 수립이다. 평택의 보전인력과 익산 부족인력에 대해 먼저 안을 제시

한 것도 사측 스스로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던가? 적정인력에 대해 회사는 △평택 보전 부족인력 00명 △익산 

부족인력 00명을 제시했다. 결국 사측도 현장의 인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측이 제시한 인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앞으로 퇴직자가 

계속 발생해도 노동강도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빠져있다. 산보위는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회사는 계획 

수립해서 통보하고 설명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회사가 정한 인력운영을 인정할 수 없다.

■ 적정인력 핵심은 노동강도와 안전을 지키는 것!

적정인력은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강도가 높아지지 않고,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인력운영이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된다면 노동조합이 반대한 이유가 없다. 반대로 인력

이 부족해 생긴 공백을 여전히 노동강도로 메우겠다는 것이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컨대 인원이 줄면 작업자 셋이 하던 일을 둘이 하고,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결국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장은 지난 14년간 계속해서 인원감소와 높아지는 노동강도를 버텨왔다. 적정인력이 단순히 몇 명을 채용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노동강도와 안전이 적정인력에 핵심이다.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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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지난 10년간 80% 이상 성장

- 우리 월급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나?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급도 올랐고, 일시금과 성과급도 받았다. 그런데 현

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해마다 임금은 올랐는데, 왜 내 월급은 크게 달

라진 것이 없지? 오히려 줄었어.”

■ 올해는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월급은 얼마나 

나아졌나? 2015년 월급제 도입으로 기존 상여금 750% 가운데, 600%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임금 체계

가 크게 달라졌다. 월급제 이전에는 기본급이 오르면, 기본급 기준만큼 상여금에도 인상 효과가 반영되었다.

그렇다면 월급제 이후에는 임금인상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월급제 이후 조

합원들이 실제 월급이 늘지 않고 제자리라고 느낀다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서 개선해야 한다.

□ 452억을 다 들어 줄 것도 아니면서!

사측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임금요구를 비용으로 계산해 보니 452억원이라고 

했다. 사측 말대로 올해 요구항목이 예년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왜 요구가 

많아졌는지는 먼저 살펴봐야 한다. 월급제 이후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

고 쌓여온 문제들이다.

올해 요구안에는 기본급 149,600원, 월급제 수당 18만원, 고정 O/T 20시간, 성과급 기준 

영업이익 15% 등이 담겨있다. 회사의 눈에는 452억의 비용으로 보일지 몰라도, 조합원에게

는 매달 받는 월급이고, 앞으로 받아야 할 임금이다.

교섭은 노동조합 요구와 회사 제시안을 놓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452억을 

다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숫자만 앞세워 소모적인 말싸움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오늘 임단

협 교섭에서 조합원 삶에 대해, 회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회사 제시안으로 확인할 것이다.


